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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 9. 4.(금) 09:00 (2026. 9. 4.(금) 조간)

제조업 “중대재해 고위험 기계·기구”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집중점검

- 9.7.~9.11. 지게차 등 3대 고위험 기계·기구 사용 제조업 27개소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1주간, 
제조업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기인물) 기계·기구인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관내 제조업 사업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올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감소한 반면, 제조업 
현장에서는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이용한 작업 과정에서 끼임·떨어짐·
맞음 등의 사망·부상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최근 제조업 사업장 고위험 기계·기구 사고사례

  [지게차] ’26.6.1. 경남 김해시 지게차 포크 팔레트 위에서 벽면설치 작업중 떨어짐

  [크레인] ’26.6.27. 전남 영암군 천장크레인으로 인양중인 선박부품에 맞음

  [컨베이어] ’26.6.8. 경기 용인시 컨베이어 작업중 구동축에 끼임

  이번 점검에서는 ▲ 지게차의 부딪힘·깔림·떨어짐, ▲ 크레인의 중량물 
맞음·깔림, ▲ 컨베이어의 끼임·맞음 등 주요 사고 위험요인과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확인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최근 제조업 현장에서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등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중 끼임·떨어짐·맞음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주가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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